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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 새누리당 의원은

‘성완종사건’ 검찰 소환조사에 속히 응하라

지난달 29일 새누리당 이완구 의원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부

여․청양 국회의원 재선거 때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당시 성완종 의원

에게 3천만원을 불법 수수했다는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

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이다.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홍준표

경남도지사 또한 억울하다면서도 재판을 여러 차례 받고 있다.

그러나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논산.계룡.금산)은 검찰 소환조사에 불응

하고 있다. 작년 6월부터 검찰이 3차례나 소환했는데도 출두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인제 의원은 성완종 리스트(자필메모)에 이름이

오르지는 않았지만, 2012년 4월 국회의원선거 때 성 전 회장한테 2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한다. 검찰이 현직 국회의원

을 소환할 때는 범죄 혐의가 확실한 경우에만 한다는 점을 주목한다. 이

인제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 없이 이른바 성완종 사건을 마무리할 수 없

다는 뜻이다.

이인제 의원은 검찰 조사에 즉시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스스로 결백하

다면 당당하게 조사를 받음으로써, 고 성완종 회장의 ‘억울한 죽음’의 진

실을 밝혀달라는 것이 충남도민의 뜻이라고 믿는다.


